
샬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 

실로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로 묶여있던 경제가 서서히 돌아가면서 온 

나라가 활력을 되찾는 듯 하였는데,  갑자기  두 번의  태풍 피해로 나라 곳곳이 

물에 잠기게 되었고,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정부의 부패를 타도하는 데모가 

발생하는 등 과테말라는 여전히 총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 곳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요…  그래도 어김없이 길고 긴 우기가 끝나고 건기에 

들어서니  고산지대에서  맞는 햇빛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지난  3 개월간의 여정을 나누오니 동역하는 기쁨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올려 드려 주시는 

중보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늘 주님께서  일하심을  저희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1.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구제 사역은 감사하게도 여러 교회와 후원자들의  

정성어린 지원금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에이에 있는 <샬롬 

장애인 선교회>의 긴급 구제 프로젝트인  “사랑의 양식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게 

되어 더 많은 지역의 빈민층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많은 장애인들과  장애 아동들을 여러 지역에서 살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일반 빈민보다 더  처참한 상황에 있음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애 가정들을 

찾기 위해 저희 현지인 의료팀원들에게 의뢰를 하니  제각기 본인의 연고가 있는 

곳으로 저희를 안내하였는데, 산골에도 마을에도 도시에도 소규모  장애 

단체들이 많이 있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동안 과테말라에서 보지 못하던 

현실이었습니다   대부분  2, 30 년 전에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단체들을 

설립하였으나 이미 철수한 후라서 펀드가 끊긴 채 자체적인 운영이 어려워 

너무도 열악한 상태로 남아있지만, 나름대로 주위 곳곳에 있는 장애 가족들을 

열심히 돌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아과 의사의 소개로 과테말라에 유일하게 있는 아동병원에서 장애 

아동들을 재활 치료하는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가 보니, 

날마다 새로운 아동들이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멀리서부터 내원하고 있는데,  

너무 어린 아기들이 장애를 안고 태어난 모습에  맘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장애 단체마다 저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물리 치료/언어 

치료/의약품 등인데,  앞으로 아동병원 물리 치료실과  물리 치료사 양성 기관, 

그리고 의사 그룹과 협력하여 종합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기도하며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희로 하여금 당장 

급한 <먹는 양식>으로 섬기게 하시지만,  앞으로 그들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섬기게 하실지요…  

 

 

 



 

 

 

 

 

 

 

 

 

 

 

2.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은 이동의료사역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 팀 

중에 은퇴한 현지인 의사인 Dr. Juan 이 담대하게 주선하여 2 년 전 대규모로 화산이 터졌던 지역 안 쪽에 

위치한 고립된 마을로 들어가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트럭을 빌려 강을 다섯이나 건너 들어간 곳은 열대 

밀림 지역이라 짙은 푸르름이  우거진  청정지역이지만,  정부의 손이 

안 닿는 곳이라 의사도 보건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총 119 가정  온 

주민이 다 나와서 환영식까지 해주니 너무 황송했습니다  정성스럽게 

꾸려 온 식량 보따리를 가정마다 나누어 주고 무료 진료를 하니 

고맙다고 바나나를 한 보따리 싸 주는 풍습이 우리와 너무 흡사한 

모습입니다  너무 외진 곳이라 어려운 환경이지만 오히려 순수한 

그들이 아름답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는  마야 족 순수 혈통인 

인디언들이 따로 고립되어 사는 마을들도 여럿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을 늘 드나들며 도움을 주는 현지인과 Dr. Juan 의 요청이 있어서 

앞으로  그 곳에서도  긍휼 사역과 이동 진료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3.    지난 번 기도편지에서 말씀드린대로 호수로 이동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실 지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한 현지인 목사님의 안내로 장애센타를 방문코자 

다시 호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우연히 한 클리닉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콜럼비아 출신 선교사이자 여의사가 외롭게 병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알라스카에  있는  한  선교단체에서 학교와 병원을 지어 

운영하고 있는데, 1 년에  한 번만 의사들이 방문하여 선교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많은  치과 장비와 병원 시설을 둘러보며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가서 그 지역 장애 아동들에게 사랑의 양식을 전달할 계획인데, 저희 팀 

치과의사 한 분과 함께 그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인도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 

 샬롬 장애인 선교회의 사랑의 양식 보내기 프로젝트로 인하여 장애인 사역에 눈을 뜨게 

하심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의료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저희 팀 현지인 의료진들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자원하여 이동의료사역을 

계획하고 펼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 호수 지역으로 주거지와 사역지를 옮기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 동역하는 모든 교회들과 후원자들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 한국에 계신 양가 노모님들의 건강과  미국에 있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과테말라에서, 

2020 년 11 월   고성봉/현옥 선교사 올림 

             

 

 

 

 

 

 


